
세계경제침체의늪
아시아경제가예상보다나쁜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모양이다.
세계경제침체가뚜렷해짐에따라아시아경제가어떠한영향을받을것인지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으나아시
아역시미국금융위기의영향에서벗어날수없다는것이대세이다.
아시아 경제는최근 4-5년 동안 유례없는고성장을지속했고 2007년에는 중국수요호조및국제원자재가격
폭등을바탕으로사상최고의수익성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2008년들어서는중국을비롯해아시아전체적으로성장둔화움직임이뚜렷해지고있다.
중국은 2008년 GDP 성장률이 10% 이하로둔화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7%에도미치지못할가능성이나
타나고있고, 2009-10년에는올림픽과잉투자의후유증이심화돼잘해야 4-5% 성장하고잘못하면 2-3% 성
장또는마이너스성장가능성까지우려되고있다.
일본은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의부실대출에따른금융위기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쳐 2009년마이너스성장
이확실하고, 한국은미국금융위기의피해가심대해 2009년에는 3% 안팎의성장에머물며, 타이완도중국경
제의침체를반영해성장둔화가능성이나타나고있다.
동남아에서도성장성이가장양호한베트남은최근물가가 27%까지치솟는등경기침체징후가나타나고있고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등도미국및중국경제침체의형향에서벗어나기어려운상태이다.
싱가폴은아직까지세계경제침체의굴레에서벗어나있는듯보이나역시완전히비켜가기는어려울것으로예
상되고있다.
세계경제침체의진원지인미국이문제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대출에따라누적부채가 1조300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조금융(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
으며, 최악에는경제시스템붕괴가능성까지우려되고있다.
유럽역시미국금융위기의영향에서자유롭지못해영국과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을중심으로구제금융을
통해파문의확산을막고있으나전체적으로경제침체를막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주류를이루고있다.
여기에 중국은 올림픽과잉투자의 후유증에멜라민분유파문까지 겹치면서경착륙가능성이 농후해지고있고,
일본을 비롯해 한국, 타이완, 동남아 모두가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마당이니 세계경제
가불황을피하기는지극히불가능한국면이다.
따라서석유화학에그치지않고산업전체적으로불황을이겨낼수있는비상조치가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특히, 석유화학은세계경제불황에에너지및원료가격강세가지속되고 2009년부터중동의신증설물량이본
격적으로쏟아지면침체현상이극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산업 전체적으로코스트부담이높아지고수익성이극히악화될것으로우려되고있는마당이니석유화학도예
외일수는없으나석유화학은코스트부담에수익성악화의정도가심각해일부에서는재정상태가극히우량한
몇몇을제외하고서는생존을담보하기조차어려울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중국은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라인을 친환경 모드로 전환하거나 플랜트를 환경오염 부담이 적은 지
역으로이전할것을요구함으로써코스트부담이가중돼일부신증설투자가차질을빗고있으나자급률향상이
라는전체목표달성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중국을비롯해아시아국가들이코스트를감축해수익성악화를커버하고미국경기침체의영향을최
소화하기 위해 수출보다는 내수소비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나 역시 한계가 있어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사를 놓고
벌이는극한의생존경쟁에내몰릴수밖에없는입장이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대공황(1929-41년)에 비유할 바는 아니나 최소한 4-5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철
저한대비가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미국발경제위기확산에중국의과잉투자후유증, 중동의신증설물량공세까지넘어야할난제가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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